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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만일 우리가 신성한 경륜에 따른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, 곧 모든 것
	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킨다. 이 반석은 십자가에 못
	영적인 물, 곧 생수는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이다.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는 
	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신다. 이

	우리는 몸-그리스도,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,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영을 마심으로 신성한 분배
	그리스도는 머리와 몸 모두이시다—골 1:18, 2:19.
	그리스도께서 머리와 몸 모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몸-그리스도이시다.
	그리스도께서 몸-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더이상 개인적인 그리스도만이 아니시라는 것을 의미한다. 그분은 
	그리스도께서는 개인적인 방면과 단체적인 방면을 가지고 계신다. 개인적으로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단체적으로 그

	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누림은 단체적인 그리스도, 곧 몸-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다. 그리스도를 몸-그리스도로
	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 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,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,
	이 구절에 있는 ‘그리스도’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, 곧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과 합
	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몸인 모든 믿는 이들로 이루어진 교회로 구성된다—고전11

	‘왜냐하면’(영어 회복역 참조)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12절의 연장과 정의와
	모든 지체들은 한 몸이며 이 몸은 그리스도이다.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
	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인 우리는 하나이다.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—고전 
	우리는 그 영 안에서 침례를 받았고 그 영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—고전15:45
	우리는 모두 한 영,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시도록 한 몸 안에 있게 되었다. 이제 우리는 몸 
	결국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충만되고 넘치고 적셔지고 침투된다.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하나이며 한 몸으로서 그
	그리스도 자신이신 그 영이 몸-그리스도가 되셨다—고후 3:17, 고전 15:45하, 12:12-13.
	교회 안에서 우리는 몸-그리스도, 곧 몸 안에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는 위치를 가지



	그 영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참된 경배자들이 되며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다—요 4:14,

